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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설공단, 장애인 주말 동행나들이‘훈훈 사연’눈길

-미니버스를이용한장애인고객들의훈훈한나들이사연…특수학교4명동급생첫동행나들이

- 삼남매가 모두 휠체어 장애인인 고객, 십여년 만에 함께 용미리 묘지로 부모님 성묘

□ 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)은 시행 한 달을 맞은 ‘장애인 주말 동행 나

들이 서비스’ 이용객들의 훈훈한 사연을 16일 공개했다.

□ 공단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미니버스를 이용한 ‘장애인 주말 동행 나들이

서비스’를 하고 있다. 매월 둘째·넷째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, 경기, 인

천 지역 내 원하는 목적지로,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

으로 이뤄진다. 이용 차량인 미니버스는 휠체어석 4석과 일반석 10석.

□ 공단에 따르면, 지난 11월 12일 공단의 첫 ‘주말 동행 나들이 서비스’ 이

용 고객은 삼남매 모두가 휠체어 장애인인 A씨 삼남매였다. A씨 삼남매

는 이날 파주 용미리 1·2묘지로 부모님 성묘를 다녀왔다. 파주는 서울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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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인콜택시 운행지역이 아닐뿐더러 휠체어 장애인인 삼남매가 함께하는

성묘는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근 10여년간 불가능했던 일. 나들이 서비

스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기대를 품고 신청했다고. A씨는 서비스 이

용 후 공단 홈페이지에 “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.

휠체어를 밀어주시느라 비를 맞아가며 도와주셨습니다. 저희 삼남매가 모

두 희귀질환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데 함께 부모님께 다녀올 수 있

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”라는 소감을 남겼다.

□ 또한 11월 17일 두 번째 서비스 이용 고객 B씨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

마. B씨는 자녀의 특수학교 동급생 3명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위해 서비

스를 신청했다. 이들의 목적지는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

라. B씨는 “그동안은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기가 어려워 친구들과의 여행

은 꿈꿀 수 없었지만, 이번 여행을 통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

이라는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. 매일 치료실만 오가던 아이들에게 신

체활동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□ 지난 11월 26일에는 고객 C씨가 가족들과 함께 가평군 자라섬을 다녀왔

다. 여행을 좋아하는 C씨는 자라섬을 텔레비전에서 본 후 가고 싶다고

생각해오다 신청했다고. C씨는 “남도 꽃정원, 봄의 정원 등 평소 보기 힘

든 식물들로 가득 찬 경관이 매우 인상적이었고, 나들이 내내 휠체어 이

동의 불편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편안하고 유익한 여행이었다”라며

“향후 나들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되어 많은 교통약자들이 더 편하게

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□ 2023년도에도 계속 될 서울시설공단의 ‘장애인 주말 동행 나들이 서비스’

를 이용하기 원하는 고객은 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서 이용날짜와

목적지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. 동일 날짜에 신청자가 겹칠 경우 장애 정

도나 시티투어 경험 여부 등에 대해 내부심의 후 확정, 통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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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신청) https://www.sisul.or.kr/open_content/calltaxi/

□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공단은 서울시의 ‘약자와의 동행’ 정책에

맞춰 약자, 소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하나씩 선보이는 중이

다”라며 “앞으로도 공단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지속적이고 꼭 필요

한 약자동행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

<미니버스> <서울 장애인 버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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